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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스대란 책임 “네 탓이오”
러시아-우크라이나 공방전에 주변국 피해 … EU는 법적조치 권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가스공급을 재개하려다 공급을 다시 중단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가스대란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EU(유럽연합) 등은 가스대란의 책임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1월1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했

다고 주장했다.

Gazprom은 우크라이나 국영가스기업 Naftogaz에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 9890만㎥의 유럽 공급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Naftogaz는 자국 내로 공급되는 다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Naftogaz는 Gazprom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스 운반루트의 사용을 요구해왔으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EU의 마누엘 바로수 집행위원장은 1월14일 유럽의회에서 “합의사항이 존중되지 않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가 더 이상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EU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며 가스공급이 신

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유럽의 에너지기업들로 하여금 Gazprom과 Naftogaz 측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에 나서도

록 권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의 가스기업 슈리비자 가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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